
짧은 유학생활을 돌아보면서 

 

류미리 (한국, 동덕여자대학교) 

 

 저는 4 월부터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4 월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１． 학교생활 

 저는 지금 전공 수업과 유학생 수업 모두 포함해서 11개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일본의 여러 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와 일본문화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노하우 

전반을 다른 유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경우, 전공수업은 일본고전문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이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유학생인 저 혼자로서는 넘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대학원생 튜터분에게 상담하면서 튜터분과  함께 이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고전 문학 지식 뿐만 아니라 

협동력까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 기숙사생활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요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식사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귀찮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사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대욕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역시 규칙이 있는 편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원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유학생과 부엌에서 만나 얘기하거나 로비에서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싼 가게 정보를 

공유하며 같이 가 보기도 하고 기숙사 안에서 다 함께 모국의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등의 다양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등등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반년정도는 여기에서 생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본인들, 

다른 유학생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